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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본 논문에서는 지도 앱이 제공하는 식당의 시간별 평균 방문자 수 데이터와 공공 DB의 면적 데이

터를 활용하여 식당의 대기 시간을 예측하여 출력해주는 모델을 제안한다. 요식업에 관련된 통계 데

이터를 활용해 식당 홀이 차지하는 면적을 추정한 뒤, 식당의 예상 수용 인원을 추정하여 여기에 평

균 테이블 회전율을 적용하여, 식당의 시간 당 수용 인원을 추정식당의 대기 시간을 계산한다. 거기

에 사용자 리뷰와 식당 별점 데이터 등의 외부 요인을 통해 대기 시간을 보정, 예상 대기 시간의 정

확도 상승을 꾀한다. 이 모델이 상용화 될시, 이용자는 식당 선택에 의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완화

시킬 수 있고, 식당 이용자들의 분산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.

1. 서론

지도 앱은 특정 식당의 위치와 메뉴, 영업 시간

등의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앱 이용자의 데이터

와 피드백을 수집하여 정보의 질을 개선하여 더 양

질의 정보를 제공한다. 특히 그중 일부는 누적 방문

자 수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방문자가 많은 시

간대를 파악해주는 시간별 혼잡도 서비스를 제공한

다. 그러나 이용자들이 특정 식당을 이용할 때의 즉

각적인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

는다.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누적 방문자 수 데이터

와 공공 식당 DB를 기반으로 하여, 식당별 대기 시

간을 예측하여 제공하는 모델을 제안한다. 이 모델

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는 혼잡지역에서 식당 선택

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, 식당 이용자들

을 분산시킴으로써 상대적 비인기 식당의 활성화 역

시 이루어질 것이다.

2. 통계적 근거와 활용 방안

2.1 식당 주방 면적과 홀 면적

일반적인 식당에서, 주방 면적의 비율은 식당 경

영, 건축학적 측면에서 최적화된 결과로써, 국내외에

서 모두 25%~40%[1][2]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

며, 특히 식당 업종과 판매 음식에 따른 상세 주방

면적 정보 비율은 <표 1>과 같았으며, 이 표에서

나타내는 수치의 중앙값을 활용함으로써, 식당에서

손님을 수용하는 공간인 홀 면적을 추정하였다.

고급

레스토랑

양식 및

중식
일식 일품요리 카페

35~45% 25~35% 25% 15% 15%

<표 1> 식당 업종 별 주방 면적 비율 통계[3]

2.2 수용 인원, 회전율

식당의 면적이 클수록 수용 인원이 많아짐은 명백

한데, 이는 국내의 일반적인 식당은 평균적으로 12

평방피트(약 1.115㎡)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하게끔 식

당을 설계한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[4]. 이

논문에서는 2.1에서 얻은 홀의 면적에 적용함으로써,

식당의 최대 수용 인원을 추정하였다.

2.3 회전율

회전율(turnover rate)은 좌석 회전율(seat turnove

r rate), 테이블 회전율(table turnover rate)의 2가지

로 정의되는데, 좌석 회전율은 시간 당 몇 번의 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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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블 회전이 일어났는지, 테이블 회전율은 시간 당

몇 번의 식당 총 수용 인원만큼의 회전이 일어났는

지를 나타낸다. 일반적으로 좌석 회전율은 테이블

회전율의 0.8배 정도이며, 국내의 일반 식당의 시간

당 좌석 회전율은 1.5~1.6회 정도[5]로 나타나므로,

일반적인 식당의 평균 테이블 회전율은 약 2회로 나

타나게 된다.

3. 시스템 제안

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전국일반음식점 데이터

베이스[6]에서 식당의 위치와 면적, 영업 여부, 업종

등의 정보를, Google 지도 API에서 시간별 방문자

수 데이터와 평균 체류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

DB를 갱신한다. Google API에서 데이터를 수집할

때에는 Python 오픈 소스 populartimes 라이브러

리를 사용하였으며, DB의 편집은 Python, R 등의

데이터 처리에 용이 한 언어를 활용하였다. 이후

DB에서 사용되거나 결과로 출력하게 될 변수들은

다음과 같다.

area 식당 총 면적(㎡)

area_ratio 업종에 따른 주방 면적 비율(%)

customer_area

식당 홀 면적(㎡)

×



capacity

평균 수용 인원 (명)

  ×




stay_time 평균 체류 시간 (분)

turnover 테이블 회전율 (회)

avg_wait_time 1회전 평균 대기 시간 (분)

populartimes
특정 시간의 방문자 수 평균 (명)

요일, 시간별로 정의되어 있다.

wait_time 출력할 대기 시간(분)

<표 2> 핵심 변수

공공 DB가 제공하는 면적 데이터와 업종을 바탕

으로, cutstomer_area를 추정한 후, 식당의 capacity

를 연산한다. 만약 Google API 상에서 stay_time의

값을 제공하였다면, 그 시간을 바탕으로 그 식당의

turnover를


으로 정의하고, stay_time이 제

공되지 않았다면 그 식당의 turnover는 평균치인 2

로 지정한다. 이들을 DB에 갱신한 뒤, turnover 값

을 이용하여 avg_wait_time을 연산해준다. 최종 예

상 대기 시간은,


≧ 가 거짓일 시

0분, 참일 시 여기에


를 곱해준 값을

출력해준다. 이를 순서도로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

같다.

<그림 3> 시스템 순서도

4. 결론

본 논문에서는 시간별 방문자 수를 수집할 수 있

는 상황에서 대기 시간을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

다. 평균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하는 만큼,

식당의 상황, 공휴일이나 행사 여부 등 다양한 변수

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

그러나 향후 사용자와 식당 측에서의 피드백, 식당

리뷰 데이터들을 활용한 가중치 적용, 실시간 거리

혼잡도 등을 반영하여 모델을 개선함으로써 모델의

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고, 특정 식당뿐 아니라 근처

유사 식당의 대기 시간 역시 일괄적으로 시각화해

출력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여, 사용자가 식당 선택

을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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